
일본의 섬유가공기술 

섬유제품의 가치를 창조하는 원동력 

 

◎ 여성의 미를 자극하는 가공 

금년(2003년) 1월에 미국 뉴욕에서 “의료품(衣料品)전시회”가 개최되었는데, 

이 전시회에 일본 니트 공업연합회의 수출진흥 사업팀이 “저팬·모드(Japan 

Mode)” 코너를 개설하고 신상품들을 출품하였다. 그런데 이 코너를 관람한 

미국 바이어들이 관심을 보인 상품 중에 “코스코브·인터내셔널”이 출품한 

옷이 들어 있었다. 이 옷은, 옷감에 고착되어 있는 “프로비타민(provitamin)”

이 땀에 의하여 서서히 녹아 나오면 체내에 흡수되어 비타민 C로 바뀐다는 

후지보의 옷감 “V-up”으로 만든 것이었다. 섬유에 고착되어 있는 “프로비타

민”은 세탁하여도 잘 녹지 않지만 땀에만 조금씩 녹는다. 

이 전시회의 주최측에서는 이 옷은 혁신성(革新性)이 뛰어나다고 평가하고 

“코스코브”에게 “이노베이티브·스타일(Innovative Style)상”을 주었다. 

일반적으로 일본에서는 미국섬유시장이 색과 디자인을 중요시하는 취향이 

강하고 기능성은 별로 높이 평가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으므로, 후지보도 

“V-up”이 높은 평가를 받게 되자 뜻밖의 일로 놀랐다. 이후에도 미국으로부

터 “좀더 자세한 정보를 알고 싶다”라던가 “옷감 샘플을 얻을 수 있으면 좋

겠다” 등의 요망이 계속 있었으며, 미국의 어떤 소비자로부터는 “그런 제품

은 어디서 살 수 있느냐”라는 문의 E-mail도 받았다. 후지보는 전시회가 끝난 

뒤에도 미국 시장 조사를 계속하였다. 그리고 미국에도 이 상품을 팔 수 있

겠다는 자신감을 갖게 되었다. 그래서 현재 이 상품을 본격적으로 미국시장

에 제안하려는 준비를 추진하고 있다. 이 상품은 이미 중국, 홍콩, 한국에서



는 일본의 어패럴회사가 이 옷감으로 만든 속옷을 판매하고 있다. 

작년 가을에는 “옷을 입고 있으면 살이 빠지는 섬유가 있다는 말을 들었

는데 사실입니까”라고 외국 TV방송국기자로부터 문의가 있었다. “옷을 입고 

있으면 살이 빠진다”는 말은 과장된 것이지만, 피하지방(皮下脂肪)을 감소시

키는 작용이 있는 물질을 고착시킨 천은 그 당시 확실히 상품화되어 있었다. 

가네보의 종합연구소에서는 나무딸기의 향기(香氣)성분인 “라즈베리·케톤 

(raspberry keton)”에는 지방의 분해, 체내에서의 연소촉진, 흡수억제 작용이 있

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를 토대로 가네보섬유가 라즈베

리·케톤을 고착시킨 섬유제품을 개발하였다. 그리고 작년 11월에 이 신상품

을 “벨베리”라는 상표로 판매하기 시작하였다. 

이 외에도 후지보는 해초에서 뽑아낸 성분은 세탁하여도 잘 안 떨어지지

만, 피부의 지방선(脂肪線)에서 나오는 지방이나 마찰로 인해 조금씩 녹아 나

오도록 고착시킨 섬유를 개발하였다. 이 성분에는 지방세포의 분해 효소를 

활성화시키는 작용이 있다. 후지보가 전액 투자한 회사인 후지보어패럴이 상

품화한 속옷을 “원더·슬림(Wonder Slim)”상표로 작년 추동절 상품의 판매전

에 본격적으로 시판하였다. 후지보 자신도 “슬리미슈(Slimish)”상표로 금년 춘

하절 판매전에서 판매하기 시작하였다. 최근 일본의 방적회사들은 여성들이 

예뻐지려는 소원을 자극하는 옷감가공 방법을 연달아 발표하고 있다. 이와 

같은 착상과 이를 상품화할 수 있는 기술력을 세계가 주목하기 시작하였다. 

 

◎ 세계 최대의 특수가공설비가 상품가치를 창조하는 힘 

일본의 방적회사가 갖고 있는 섬유가공 설비 중 세계적으로 특수하면서도 

가장 규모가 큰 것들이 있다. 이 설비능력과 기술력이 어우러져 만들어지는 

상품은 세계적으로도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상온에서 기체인 암모니아는 영하 33.4℃에서 액체로 되는데, 이 액체 암

모니아는 순수암모니아로서, 이 액체의 표면장력(表面張力)이나 점도(粘度)는 

물보다도 낮으며, 알칼리성을 띄고 있어 면섬유를 액체암모니아에 담그면 순

식간에 팽윤(膨潤)하여, 말라서 짜브러져 있던 면섬유의 단면이 원형이 되므

로 자연히 생기는 길이방향의 꼬임도 없어진다. 그 결과 ① 섬유가 불었으므

로 더 이상 줄지 않게 되고, ② 주름도 잘 접히지 않게 되며, ③ 탄력성이 

커지고, ④ 섬유가 부드럽게 되면서, ⑤ 섬유의 강력도 커지고, ⑥ 염색성도 

좋아진다. 그러므로 천을 액체암모니아로 처리하면 면제품에는 가공할 수 없

다던 각종 후(後)가공이 가능하게 되는 것도 있다. 

이 액체암모니아 처리 시설은 세계적으로 16대밖에 없는데, 그 중 반 이상

인 9대가 일본에 있다. 일본에는, 도요보, 시끼보, 구라보, 후지보, 세렌 등이 

각각 1대씩 보유하고, 닛신보는 4대를 보유하고 있다. 일본 외에는 미국, 독

일, 노르웨이, 벨기에, 태국에 각각 1대씩 있고, 중국에는 두 대가 있을 뿐이

다. 

세계에서 가장 많은 액체암모니아 시설을 갖고 있는 닛신보는, 이 시설을 

셔츠감, 침장용감, 데님, 유니폼감, 캐주얼옷감, 편포 등 각종 용도의 천을 처

리하는데 활용하고 있다. 2001년도에 일본의 총 처리량은 평균 월간 270만미

터였다. 이 처리량 중 일부는 해외에도 판매하고 있다. 

면사를 가성소다로 연속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연속 머서화(mercer 化)가

공”능력도 일본은 세계에서 가장 크다. 면은 액체암모니아처리처럼 가성소다 

용액에 담그면 섬유가 부풀어 원래 면 섬유가 갖고 있는 꼬임이 풀려 없어

지고 면섬유의 단면이 둥글게 되는 등, 액체 암모니아 처리 결과와 비슷한 

효과를 보인다. 이 처리방법을 머서화 처리(mercerization)라고 한다. 면사를 

머서화가공하는 방법에는 타래 상태로 하는 방법과 연속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연속 머서화방법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 이들 방법은 모두 장단점이 

있지만 처리온도, 가성소다의 농도, 처리시간, 섬유가 받는 장력 등에 따라 

품질차가 생기므로, 로트간의 품질차를 줄이기 위하여는 처리량이 큰 연속머

서화가공이 유리하다. 

일본에는 후지보, 시끼보와 도요보의 자회사인 도요염색공업의 3사만이 연

속머서화시설을 보유하고 있다. 이들 3사의 연간 처리능력은 약 3,500톤이며, 

일본 외에는 한국의 1∼2개사가 보유하고 있으며, 처리능력은 일본의 1/3정

도로 추정된다. 

일본의 3사중에서 후지보는 처리능력이 2,000톤으로 큰데 머서화 면사로 

편성된 천을 다시 머서화처리하는 “더블·머서화 처리포(double mercerized 

fabric)”가 미국에서 인기를 끌어 4∼5년 전부터 이 소재의 미국 수출이 늘어

나고 있다. 현재 순 수출규모는 연간 300톤에 이르고 있다고 한다. 이 소재

는 일본 내 시장에서 2년 전부터 부인용 골프웨어로 잘 팔리고 있다. 


